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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환자에서 topotecan 투약 후에 발생한 급성폐손상 1예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태정현․심윤수․이진화․류연주․천은미․장중현 

Topotecan은 camtothecin의 반합성유도체 항암제로 1차 항암치료에 불응하는 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쓰이는 약제이다. Topotecan은 혈액학적 부작

용은 흔하지만 호흡기계 부작용이 드문 약제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topotecan 투약 후 기관지염이나 비특이적간질성폐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외국에서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topotecan 투약 후에 발생한 급성미만성폐포손상에 대한 보고가 1례 있었으나, 국내에서 보고된 적은 없다. 저자 

등은 최근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topotecan 치료 후에 급성폐손상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소세포폐암을 진단 받은 58세 남자가 1차 항암치료

와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좌측 폐에 발생한 방사선폐렴은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호전되었다. 그러나, 폐암이 진행하여 약제를 바꾸어 항암치료를 받

았으며, 4차 항암치료제로 topotecan(1.5g/m2, D1-5)을 투여 받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주기의 topotecan을 투여 받기 시작하여 4일째 갑작스런 호흡곤

란을 호소하고 양측 폐에서 건성 수포음이 들리면서 심한 저산소증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동되었다. Trimethoprim-sulfamethoxazol을 포함한 항생제 

투약과 방사선폐렴으로 투약 중이던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여 투여하면서 비침습적 양압환기요법을 시도하였으나,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침습적 기계환

기를 시작하였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진행된 폐암과 함께 우측 폐에 약물유발성폐손상으로 보이는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었다. 경기관흡인

물과 혈액에서 배양된 균은 없었고, 폐포자충중합연쇄효소반응도 음성이었다. 환자는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진행하여 

중환자실로 옮긴지 9일째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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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흉막 중피종의 복막전이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이지석․김기욱․박혜경․이민기․박순규․김영대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후 악성 흉막 중피종과의 연관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악성 흉막 중피종은 경과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부위로 전이는 몇몇에서 보고되나 복막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복막이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드문 경우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남자 53세로 내원 1개월 전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내원시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다. 공막에 황달은 없었으며, 청진상 호흡음은 우측에서 감소된 소견이었고, 수포음과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35년 전에 석면공장에서 8개월간 일한 사회력과 30갑년의 흡연력을 가졌다. 시행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흉막 삼출이 관찰되었다. 흉막 천자상 붉은색의 단핵구가 우세한 삼출소견이었다. 다른 검사실소견은 이상소견이 관찰 되지 

않았다.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악성 흉막 중피종과 복막 전이 소견이 관찰되어 비디오경하 흉막 생검 시행하였고,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었다. 이후 Pemetrexed 항암치료 후에 본원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악성 중피종은 많이 보고가 있었으나 

복막이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드문 경우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